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激勵辭

한의계라는 대문에 ‘한의학육성법’이라는 명패를 달았습니다.
    

최근 한의계라는 대문에 ‘한의학육성법’이라는 명패를 달았습니다. 이제 명패에 걸 

맞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전술 등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야 합

니다.

한의학육성법의 기본이념은 한의약을 우리 민족자산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한의약을 인류질병 치료를 위한 

과학기술로 육성하고 한의약이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협력 및 조화를 이뤄 상호 균형적

으로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엔 우리 1만 한의사 회원들이 더욱더 

정진하여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역사적이고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

인 연구결과가 모여 대한의료기공학회지 제7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높게 치하하며 뜻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한의학회는 물론 우리 한의계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

니다.

앞으로도 기공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의료기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도 깊이 

매진해 나가며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런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공학회의 이번 학회지 발간을 모토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

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 7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 재 규



激勵辭

  한의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기대하며

氣는 韓醫學의 根幹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最古 醫書인 黃帝內經에도 

나와 있듯이 韓醫學은 氣醫學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氣治療가 제도권 안에서 행해

지지 않은지 백여 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근래의 韓醫學이 담당하고 있는 治療 영역은 선조들에 비해서 많이 縮小되어 

있음이 사실입니다. 숫자상으로 전체 환자의 5%를 채 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전체 醫療費의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을 一見할 수 

있는데, 患者들이 韓方診療를 실제적인 疾病의 治療보다는 疾病豫防 차원에서 이용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韓方診療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病에 대

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서 몇 가지 대표적인 疾病 외에는 아예 韓醫學으로는 치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氣醫學이 韓醫學의 범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切實한 이유

는 첫째, 왜곡되어가고 있는 傳統韓醫學의 의료 체계를 바로잡아갈 뿐 아니라, 둘째, 

사라져 가는 韓醫學의 많은 治療영역을 되살리고 셋째, 현재의 局限되어 있는 韓醫學

의 治療영역을 더 넓혀주고 넷째, 알러지성 질환이나 최근 발생한 사스 등 많은 난치

성 질환들까지도 韓醫學이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몇가지 안되는 대안 중의 하나이기 때

문입니다.

氣醫學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氣功學을 좀 더 체계적으로 硏究하

고 活性化 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의 氣功醫學會의 役割이 더욱 중

요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현실이 氣功治療가 醫療體系 안에서 韓方 醫療영역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學術的인 客觀性과 效用性의 부족이 문제되고 있는 바 좀더 學

術的으로 客觀的이면서 現代的인 시각에서의 檢證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氣功治療의 뛰어난 효용성에 대한 臨床的인 검증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學會誌 7권의 發刊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더욱 더 醫療氣

功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氣功學이 韓醫師의 전문영역임을 확고히 하고 韓醫學

의 치료영역을 확대하는데 先導적인 역할을 발휘해주기를 부탁드리며 學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 7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 동 석



發刊辭

의료기공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올해도 우리 대한의료기공학회에서 일곱 번째 학회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임상의로 있으면서도  바

쁜 시간을 쪼개 논문을 투고하신 분들과 학회지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

다. 

한의학은 기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를 운용하

는 치료의학입니다. 기공요법은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써온 우리 치료한의학의 뛰어난 

치료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은 현대 과학 장비를 이용해 기공요법을 이해시키

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의사들이 쉴 틈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의학계의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칼.G.융이 “태을금화종지-서양

인을 위한 심리학적 해설” 에서 말한 부분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양은 보다 넓고 깊고 높은 이해 곧 생명을 통한 앏을 가르쳐준다. 우리 서양인은 

이러한 이해방식에 대해서 막연히 알 뿐이며..동양적인 지혜를...신앙과 미신이 교차하

는 애매한 영역으로 몰아넣기가 일쑤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면 우리는 

동양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융의 견해는 현 한의학계 넓게는 서양문명에 깊이 경도된 

현대사회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구적인 과학 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서양의학이 자칫 생명체를 기계 다루 듯



한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의학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하나인 기공요법이 하나의 대안일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서구적

인 교육을 받아온 현대인들이 점차 동양적인 것을 찾고 한의학적 치료법에 관심을 두

고 기공요법에 호기심을 들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한의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기공요법에 대한 적극적인 임상연

구와 문헌적 고찰 등의 학문적 연구로 그 효용성을 규명하고 실용화를  염두에 둔 객

관적 학문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매년 우리 대한의료기공학회에서는 산재되어있는 기공요법에 대한 문

헌적 고찰과 임상상의 유효성을 통계화 하는 작업의 성과로  대한의료 기공학회지를 

산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학회의 이러한 노력을 계속 될 것이며 머지 않아 기공요법에 대한 긍

정적인 이해와 평가가 우리 한의학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믿

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가운데도 학문연구에 열중하여 학회지에 연구 성과를 보내준 분들과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을 바랍니다.

2003. 7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박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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